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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연구는 인 외상으로 인한 핵심신념붕괴가 침습 반추를 거쳐 의도 반추로 이어지는

과정에서 자기노출에 의한 조 된 매개효과가 사회 반응의 수 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

하고자 했다. 이를 해 20년 이내의 인 외상 경험이 있고 당시의 주 고통을 5 이상

으로 보고하고 자기노출 경험이 있는 국내 성인 19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 다. 인 계

외상 체크리스트, 핵심신념붕괴 척도, 반추 척도, 자기노출 척도, 사회 반응 척도를 사

용하 다.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. 핵심신념붕괴, 침습 반추, 의도 반추 간 계에서

자기노출과 부정 반응의 조 된-조 된 매개효과가 유의했으나, 정 반응은 유의하지

않았다. 이러한 결과는 인 외상 경험자의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사회 반응과 같은 사

회․ 계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.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

제언을 서술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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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여성의 화(2023)가 실시한 2022년 친

한 계 내 여성 폭력에 한 상담통계 분석

결과에 따르면, 부정 인 사회 반응을 포함

한 2차 피해가 있는 상담사례는 1,284건이었

다. 피해자들은 경찰들로부터 “본인이 왜 그런

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”와 같은 피

해자의 책임을 묻는 질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

났다. 가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아와 “

도 잘못한 것이 있지 않냐?”고 피해자를 비난

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되었다. 국가인권

원회(2020)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차

과정 실태조사에 따르면, 한 사례에서 학교

3학년 때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담임선생

님으로부터 “ 만 힘드냐? 만 힘든 거 아니

고 00이(가해 학생)도 힘들다“라는 부정 사

회 반응을 받은 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

다.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에서 학교폭력

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을 고백했을 때, 학교

측이 가해 학생 주로 조치를 하고 피해 학

생의 피해를 축소하며 억지로 화해의 분 기

를 조장하는 등과 같은 부정 사회 반응을

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와 같이 친 한 계 내 폭력, 가정폭력,

학교폭력 등과 같은 사람의 고의 인 행동으

로 인한 인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, 외상 경

험에 해 개방하 을 때 비 인 외상 경험자

보다 부정 사회 반응을 경험할 가능성이

더 높다(Bonnan-White et al., 2018; Hetzel-Riggin

& Roby, 2013; Ullman, 2000). 외상 경험을 고

백하는 것에 한 부정 사회 반응은 자기

비난과 낙인찍기와 같은 부정 자기인지를

증가시키고, 경험한 사건을 더 이상 생각하거

나 개방하지 않도록 만들어 건설 인 인지

처리를 방해할 수 있다(Lepore, 2001; Littleton,

2010). 결과 으로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기

어렵게 만들 것이다. 그럼에도, 인 외상 경

험에 한 부정 사회 반응이 미치는 향

에 한 연구가 국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.

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인 외상 경험자가

경험하는 사회 반응의 효과에 한 연구를

진행하고자 한다.

인 외상이란 사람들의 고의 인 행동으로

유발된 외상 사건을 의미한다(Allen, 2005).

계 속에서 사람에 의한 신체 폭력, 성폭력,

정서 폭력 등을 포 한다(장진이, 2010).

인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외상 유형을

경험한 사람들에 비해 더 낮은 외상 후 성장

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(이수림, 2013; 장

한, 김진숙, 2017; Shakespeare-Finch & Armstrong,

2010). 외상 후 성장이란 외상 사건 는 극

도로 버거운 삶의 상황들과 분투한 결과로

경험하는 정 인 심리 변화로 정의되며

(Tedeschi et al., 2018), 5가지 역에서의 정

변화를 의미하는데, 그 역은 개인 강

(personal strength), 사람들과의 계(relating to

others), 새로운 가능성(new possibilities), 삶에

한 감사(appreciation of life), 그리고 실존

변화(spiritual and existential change)로 이루어

진다. 사람과의 계에서 심리 상처를 입은

인 외상 경험자들은 계를 회피할 가능성

이 높아 사회 지지에 한 근성이 떨어지

기 때문에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울

것이라 추정된다(박지은, 정남운, 2016). 이는

인 계 련 변인들이 인 외상 경험자의

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요하게 작용할 수

있음을 시사한다.

인 외상을 비롯한 외상 사건에 한 외

상 후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Tedeschi 외(2018)의 외상 후 성장 모델에 따

르면, 핵심신념붕괴는 외상 후 성장의 시작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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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린다(David et al., 2022). 핵심신념붕괴는 반

추의 과정으로 이어진다. 핵심신념이 붕괴되

면, 외상 사건에 한 기의 형 인 반응

으로 침습 반추가 발생한다. 침습 사고는

차 희미해져, 의도 반추로 체되거나 의

도 반추와 공존한다(Tedeschi et al., 2018). 반

추의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변인 하

나는 ‘자기노출’이다. 자기노출은 핵심신념붕

괴와 침습 반추로 발생하는 정서 고통을

완화하고, 침습 반추를 의도 반추로 환

할 수 있다. 그러나 외상 사건을 노출하는 것

이 언제나 응 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

니다. 외상 사건에 해 개방했을 때, 비지지

인 반응을 받으면, 의도 반추로 이어지지

않을 수 있다(Tedeschi et al., 2018). 이처럼 외

상 후 성장 모델을 통해 외상 후 성장 과정에

서 핵심신념붕괴와 침습 반추, 의도 반추,

자기노출, 사회 반응과 같은 변인들이 주요

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.

지진이 한 도시의 기반 시설을 해체하는 것

처럼, 외상 사건은 일종의 심리 으로 지진과

같은 경험으로 작용하여, 개인의 핵심신념을

뒤흔들며 그에 한 도 과 재평가로 이끈다

(Taku et al., 2015). 핵심신념(core belief) 는

가정 세계(assumptive world)란, 사람들이 어떻

게 행동할지, 사건들이 어떻게 개되어야 할

지, 사건에 향을 미치는 자신의 능력과 같

은 것들을 포함하는 방 한 기본 신념 체계를

의미한다(Cann et al., 2010). 외상 사건으로

발생한 핵심신념붕괴는 정서 고통과 스트

스를 유발하고, 붕괴와 고통은 서로 향을

주고받으며 ‘무엇이 일어났는지’에 해 반

복 으로 사고하는 인지 처리, 즉 반추로

이어진다(Lindstrom et al., 2013; Tedeschi et al.,

2018).

반추는 침습 반추와 의도 반추로 구분

할 수 있는데, 침습 반추란, 한 사람의 인지

세계로 외상 사건과 련된 생각이나 이미지

들이 원치 않게 침입하는 것을 말한다(Cann et

al., 2011). 침습 반추는 고통스럽게 경험되거

나, 불쾌감이나 더 나쁜 것으로 경험될 수 있

다(Lindstrom et al., 2013). 의도 반추는 통제

할 수 없는 침습 반추와는 달리 자발 인

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, 사건의 발생 원인과

과정, 사건으로 얻게 된 정 부산물들을

이해하려고 의도 으로 노력할 때 발생하는

사고를 의미한다(Taku et al., 2009; Tedeschi et

al., 2018).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인은 의도

반추를 통해 기존의 가정 세계를 사건에

맞춰 새롭게 조 (accommodation)하거나 기존의

인지 구조에 사건을 동화(assimilation)시킨다

(Freedle & Kashubeck-West, 2021). 외상 사건으

로 핵심신념이 붕괴되어 침습 반추를 경험

하는 사람은 의도 반추를 통해 핵심신념을

재건하거나 수정하게 된다. 더불어 의도 반

추를 통해 외상 경험들을 삶의 서사에 통합

하려는 시도와 의미를 탐색하는 노력을 하게

되어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게 된다(Tedeschi

et al., 2018).

침습 반추는 외상 경험을 성공 으로 통

합하지 못한 사람들이 응으로 향하는 데 있

어서 필수 인 한편, 심리 부 응 는 큰

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(Lepore et al., 1996;

Nolen-Hoeksema et al., 1997). 침습 반추에

해 이야기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음으로써

억압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면, 그 사고들을

처리하거나 다룰 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

(Lepore & Helgeson, 1998; Lepore et al., 1996).

이러한 맥락에서 자기노출이라는 변인이 제안

된다. 자기노출이란 자신이 경험한 외상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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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한 생각과 감정에 해 타인에게 언어로

달하는 것을 의미한다(박 호, 2007; Tedeschi

et al., 2018). 자기노출은 외상 사건과 련된

회피와 침습 반추, 그리고 그로 인한 부정

향을 감소시키며 비로소 사건을 이해하

고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(Páez et al., 1999).

특히 자기노출은 침습 반추가 의도 반추

로 환되는 과정을 진함으로써 외상 후 성

장으로 이어지는 인지 처리의 질 인 변화

를 도모한다(Tedeschi et al., 2018).

그런데 외상 사건을 노출하는 것이 언제나

응 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. 외상

사건과 련된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했는데,

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인식할 때

노출이 후회스러울 수 있고, 상 방과 내가

정서 유 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, 외상

후 고통이 발생할 수도 있다(Taku et al., 2021).

그뿐만 아니라, 외상에 한 자기노출은 외상

후 성장에 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부

향을 수도 있고, 외상 후 스트 스 증상

을 높일 수 있다(김은진, 2015; 이동훈 외,

2018; 한순희, 2023). 학 피해 노인들을 상

으로 연구한 결과, 자기노출은 외상 후 성장

을 유의하게 측하지 않았으나, 사회 지지

와 의도 반추를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

유의하게 향을 미쳤다(김민철, 허 수, 2023).

이러한 결과는 자기노출에 한 사회 반응

의 요성을 암시한다. 노미애(2021)의 계상

실 경험자 상 연구에서는 침습 반추가 의

도 반추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기노출의

조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. 연구자

는 이에 해 자기노출의 조 효과를 검증한

연구들에서 상자들이 경험한 외상의 종류가

일 되지 않기 때문이거나, 자기노출 자체만

으로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지 했다

(노미애, 2021). 따라서 반추에 한 자기노출

의 조 효과를 탐색할 때는 일 된 외상의 종

류와 다른 가능한 변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

기된다.

선행연구가 제안하는 일 된 외상의 종류는

인 외상이며, 고려할 필요가 있는 변인으로

제안되는 것 하나는 자기노출에 한 사회

반응이다. 인 외상 경험자는 외상 경험

에 해 노출했을 때 다른 외상 경험자보다

부정 사회 반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

높고(Bonnan-White et al., 2018; Hetzel-Riggin &

Roby, 2013; Ullman, 2000), 외상 경험 개방에

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외상 경

험자의 자기 경험에 한 평가와 반응이 달

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(Ullman & Filipas,

2001).

한편, 자기노출에 한 사회 반응이란 일

상 인 사회 네트워크 구성원 공식 인

문가에게 외상 경험에 해 노출하 을 때

받는 정 사회 반응(이후 정 반응으

로 표기), 부정 사회 반응(이후 부정 반

응으로 표기)을 의미한다(Ullman, 1996). 여러

연구에 따르면, 개방에 한 정 반응의

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, 부정 반응의

해로운 효과가 더 큰 경향이 있었다(Campbell

et al., 2001; Ullman, 1996; Ullman & Peter

Hagene, 2014). 컨 부정 반응은 자신을

비난하거나 스스로를 낙인찍는 것과 같은 자

신에 한 부정 인지를 늘리고 자기노출을

방해하여 응 인 인지 처리를 해할 수

있다(Lepore, 2001; Littleton, 2010). 외상 경험과

그에 한 경험자의 반응을 타당화하지 않는

비지지 인 반응을 받으면, 핵심신념을 재구

축하고 새로운 삶의 서사를 형성하는 의도

반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(Tedeschi et al.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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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). 한 노출에 한 부정 반응은 외상

에 한 직면, 심사숙고, 재평가 과정과 같은

인지 처리를 해함으로써 침습 사고가

지속해서 활성화되는 상태를 래하여(Belsher

et al., 2012; Lepore & Helgeson, 1998), 의도

반추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. 반면

정 반응은 외상 이후 증상이나 믿음, 심리

응과 유의미한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

타났다(Andrews et al., 2003; Davis et al., 1991;

Orchowski & Gidycz, 2015; Ullman, 1996; Ullman

& Relyea, 2016; Zoellner et al., 1999).

노출에 한 부정 반응의 역할은 여러 경

험 근거를 통해 밝 진 바 있다. 성폭력 생

존자가 자신의 경험에 해 밝힐 때 부정

반응이 을수록 새로운 인지 체계를 만들어

가는 의도 반추가 진될 수 있었고(이하나,

2016), 침습 사고를 경험하는 유방암 환자가

외상 경험에 해 노출할 때, 비지지 반응

이 은 환경일수록 숙고 인지 처리로 이

어질 수 있었다(Koutrouli et al., 2016). 데이트

폭력 성폭력 련 훈련 로그램 련 연

구에 따르면, 외상 경험 노출에 한 정

반응은 늘리고 부정 반응은 이는 것을 목

표로 비공식 지원가들을 훈련하는 로그램인

Supporting Survivors and Self(SSS)개입이 인지와

정서의 변화를 포함한 외상 후 증상의 감소에

효과가 있었다(Edwards et al., 2021).

따라서 본 연구는 외상의 결과와 유의미한

련이 없거나 은 것으로 밝 진 정 반

응보다는 외상의 인지 처리에 향을 끼칠

가능성이 있다고 밝 진 부정 반응에

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. 다만

정 반응에 한 결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

가설과 분석에 포함하 다.

본 연구는 인 외상으로 인한 핵심신념붕

괴가 침습 반추를 거쳐 의도 반추로 이어

지는 과정에서 자기노출의 효과에 한 사회

반응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. 이를

해 부정 반응과 정 반응이 각각 핵심신

념붕괴가 침습 반추를 거쳐 의도 반추에

미치는 향을 조 하는 자기노출의 효과를

조 할 것이라고 가정하 다. 구체 으로 부

정 반응이 거나 정 반응이 많으면서

자기노출 수 이 높을 때, 핵심신념붕괴가 침

습 반추를 거쳐 의도 반추로 이어질 것이

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. 이와 같은 변인

간 계를 그림 1의 연구 모형에 제시하 다.

그림 1. 연구 모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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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 법

연구대상

본 연구를 해 인 외상 사건을 경험한

만 18세 이상의 국내 성인들을 상으로 2023

년 7월 28일부터 2023년 8월 7일까지 각 학

교의 에 리타임, 캠퍼스픽, 온라인 카페, 오

카카오톡,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

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. 총 317

부를 수집하 고 인 외상 사건을 경험하지

않았다고 응답한 52부를 제외하 다. 외상 사

건 발생 당시의 주 고통 수 을 보통(4 )

이하로 보고한 응답을 제외한 선행연구(고은

심, 이민규, 2018; 김가령 외, 2018; 박애실,

2016)에 따라, 당시의 주 고통 수 을 4

이하로 응답한 자료 11부를 제외하 다. 한

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 자료 1부, 불성실

응답 자료 7부, 복 응답 자료 2부, 자기노출

을 0 으로 보고한 자료 13부를 제외하 다.

성별에서 여성과 남성의 두 범주에 포함되지

않는다고 응답한 자료 3부는 일반화하기 어렵

다고 단하여 제외하 다. 한 20년 이

상의 인 외상을 바탕으로 응답한 자료의 경

우, 신뢰로운 측정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단

하 고, 20년 이상의 자료를 배제한 선행

연구(설지윤 외, 2019; 정유지, 2016)를 참고하

여, 해당 자료 34부를 분석에서 제외하 다.

수집된 자료 317부에서 총 123부가 제외되어

194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.

측정도구

인 계 외상 체크리스트

인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해 Foa 외

(1997)가 개발한 척도에 장진이(2010)가 인

외상 유형을 세분화하여 추가한 목록과 송승

훈(2007)의 질문지를 신선 (2009)이 보완한 질

문지의 문항들을 조합․수정하여 사용하 다.

지 까지 경험한 사람의 고의 인 행동으로

인한 사건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경험

을 3가지 인 외상 범주로 구분되는 13가지

인 외상 사건에서 모두 표시하도록 하 다.

표시한 사건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하

나만 선택해서 번호를 고, 어떤 경험이었는

지 간략하게 기술하도록 하 다. 이후 모든

설문 문항에 해 앞서 선택한 인 외상 사

건을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지시하 다. 발생

한 시기를 응답하게 하 고, 인 외상 사건

이 발생했을 당시와 최근의 고통을 7 리커

트 척도(1 = 고통스럽지 않았다 ~ 7 =

매우 고통스러웠다)로 평정하도록 하 다.

핵심신념붕괴 척도(Core Beliefs Inventory:

CBI)

핵심신념붕괴를 측정하기 해 Cann 외

(2010)가 개발하고 이유경(2019)이 번안하고 타

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다. 이는 외상 사건으

로 인해 자신, 타인 그리고 세상에 한 기본

인 신념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측정한다.

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총 8문항이

고, 6 리커트 척도(1 = 그 지 않다 ~

6 = 매우 그 다)로 평정하도록 하 다. 이유

경(2019)의 연구에서 보고한 체 문항 내

합치도(Cronbach’s α)는 .92이었으며, 본 연구에

서의 내 합치도는 .91이었다. 한 이유경

(2019)의 연구에서 한국 핵심신념붕괴 척도

는 한국 사건충격척도(r = .26, p < .001)

외상 후 성장 척도(r = .63, p < .001)와 유의

한 정 상 이 나타났고, 삶의 만족도 척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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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의 상 은 유의하지 않았다(r = .08, ns.).

한국 사건 련 반추 척도(Korean Version

of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: K-ERRI)

침습 반추와 의도 반추를 측정하기

해 Cann 외(2011)가 개발하고 안 의 외(2013)

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다. 이

는 주요 생활 스트 스 사건을 경험한 후 발

생하는 인지 인 과정인 침습 반추와 의도

반추를 측정하는 도구이다. 침습 반추와

의도 반추로 2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

며, 총 20문항이고, 4 리커트 척도(0 =

그 지 않다 ~ 3 = 자주 그 다)로 측정되었

다. 하 척도의 수가 높을수록 해당 역

의 반추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석할

수 있다. 안 의 외(2013)의 연구에서 보고한

체 문항 내 합치도(Cronbach’s α)는 .95이었

으며, 침습 반추는 .96, 의도 반추는 .95의

내 합치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. 본 연

구에서는 체 문항 내 합치도는 .91, 침습

반추는 .92, 의도 반추는 .91로 나타났다.

안 의 외(2013)의 연구에서, 침습 반추는

한국 반추 반응척도(K-RRS)(r = .32, p <

.01)와 인지 정서조 략척도(CERQ)의 역

기능 양식(r = .60, p < .01)과 정 상 을

나타낸 반면, CERQ의 기능 양식(r = .09,

ns.)과는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의도

반추는 K-RRS(r = .16, p < .01)와 CERQ의

기능 양식(r = .44, p < .01), 역기능 양식

(r = .44, p < .01) 모두와 정 인 상 을 보

다.

자기노출 척도

자기노출을 측정하기 해 박 호(2007)가

개발한 자기노출 척도를 사용하 다. 이는 스

트 스를 유발시킨 사건과 그 사건으로 경험

한 감정이나 느낌에 해서 타인에게 털어놓

고 이야기한 정도, 빈도, 깊이 등의 수 을 측

정한다.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총

10문항, 7 리커트 척도(0 = 털어놓지

않았음 ~ 6 = 매우 많이 털어 놓았음)로 구

성되어 있다. 박 호(2007)의 연구에서 보고한

체 문항 내 합치도(Cronbach’s α)는 .97이었

으며, 본 연구의 내 합치도도 .97이었다. 박

호(2007)가 자기노출 척도의 요인타당도를

알아보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

결과, 1요인 모형이 하 고, 총 설명변량

은 체변량의 77.7%를 차지했다.

한국 외상 경험 개방에 한 사회 반응

척도(Korean Version of the Social Reactions

Questionnaire: K-SRQ)

자기노출에 한 사회 반응을 측정하기

해 한국 외상 경험 개방에 한 사회

반응 척도를 사용하 다. Ullman(2000)이 성폭

행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상으로 그들의 경험

을 타인에게 공개하 을 때 얻는 반응을 측정

하기 해 개발한 척도를 국내에서 심기선과

안 의(2014)가 인 외상 경험자에게 확장

용하여 번안 타당화한 척도이다. 인 외

상 경험자가 외상 경험을 타인에게 개방하

을 때 얻는 반응을 측정한다. 정 반응(정

서 지지, 실질 도움)과 부정 반응(낙인찍

기, 방해하기, 통제하기, 피해자 비난하기, 자

기 심 반응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총 44문

항이고, 5 리커트 척도(0 = 그 지 않

다 ~ 4 = 항상 그 다)로 측정되었다. 심기선

과 안 의(2014)의 연구에서 보고된 하 척도

들의 내 합치도는 .76에서 .96의 범 으며,

부정 반응의 내 합치도는 .90이었고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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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응의 내 합치도는 .95이었다. 본 연구

에서 부정 반응의 내 합치도는 .97, 정

반응의 내 합치도는 .93으로 나타났다.

심기선과 안 의(2014)의 연구에서, 정 반

응은 사회 지지와 간 수 의 정 상

(r = .26 ~ .51, p < .01), 자존감을 측정하는

척도(RSE)와도 간 수 의 정 련성(r =

.24 ~ .39, p < .01)을 나타냈다. 부정 반응

은 5개 하 요인 자기 심 반응을 제외

한 4개 요인이 사회 지지와 간 수 의 부

상 (r = -.21 ~ r = -.38, p < .01), 자존

감 척도와 약한 혹은 간 수 의 부 상

(r = -.15 ~ r = -.35, p < .01)을 보 다.

자료 분석

SPSS Statistics 29.0, PROCESS macro v4.2를 이

용해 분석하 다. 상자들이 경험한 인 외

상의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을 진행

하고, 주요 변인 간 Pearson 률상 분석을 실

시하 다. 다음으로, 인구통계학 변인들과

외상 련 변인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를

살펴보기 해 독립표본 t검정, Welch’s t검정,

일원변량분석(One-way ANOVA)을 시행하

다. 핵심신념붕괴, 침습 반추, 의도 반

추 간 계에 한 자기노출과 사회 반응

의 조 된-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

해 PROCESS macro v4.2의 Model 18을 용하여

분석을 실시하 다. 이 과정에서 부트스트래

핑(Bootstrapping) 방식을 사용하 으며, 표본은

10,000번을 추출하여 분석하 고, 95% 신뢰구

간(confidential interval)을 용하 다. 한 통계

치의 해석이 용이하도록 값을 평균 심화하

다.

결 과

기술통계 및 상관관계

연구 상자에게 지 까지 살아오면서 경험

한 인 외상 사건 유형을 다 응답하게 한

결과, 한 가지 외상 사건을 경험한 상자는

107명(55.2%), 두 가지 이상의 외상 사건을 경

험한 상자는 87명(44.8%)으로 확인되었다.

‘학창 시 래에 의한 심각한 괴롭힘, 집단

따돌림, 박’이 88건(26.4%)으로, 지 까지 살

아오면서 경험한 인 외상 사건 유형(다 응

답)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. 다음으로

부모에 의한 심한 욕설, 박, 무시, 무 심이

48건(14.4%)으로 많이 보고되었고, 학창 시

래에 의한 심각한 신체 폭행이 47건

(14.1%)으로 뒤따랐다. 연구 상자가 가장 고

통스러웠다고 응답한 인 외상 사건의 유형

(단일응답) 가장 많이 보고된 것 역시 ‘학

창 시 래에 의한 심각한 괴롭힘, 집단따

돌림, 박’으로, 69건(35.6%)이 보고되었다. 이

어서 학창 시 래에 의한 심각한 신체

폭행이 25건(12.9%)으로 많이 보고되었고, 가

정 내 부모 혹은 형제자매 간의 반복 인 심

각한 싸움 목격이 23건(11.9%)으로 뒤를 이었

다. 연구 상자들이 보고한 가장 고통스러운

인 외상 사건의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, 3년

~ 10년 이 87건(44.8%)으로 가장 많았고, 10

년 ~ 20년 이 65건(33.5%)으로 그 다음으로

많았다. ‘보통이다(4 )’ 이하로 보고한 자료를

연구 상에서 제외하고 가장 고통스러웠던

인 외상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고통 수 의

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, ‘매우 고통스

러웠다(7 )’가 122명(62.9%)으로 가장 많이 나

타났다. 가장 고통스러웠던 인 외상 사건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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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인한 재의 고통 수 에 해서는, ‘5 ’

이 61명(31.4%)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로 나타

났다.

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핵심신념붕괴, 침습

반추, 의도 반추, 자기노출, 부정 반응,

정 반응의 기술통계와 상 분석을 실시하

고,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 다. 각 변인

의 왜도는 -.96 ~ .34, 첨도는 -.91 ~ 1.40의

범주에 분포하 다. 왜도의 댓값이 2 미만,

첨도의 댓값이 7 미만일 때 정규분포를 따

르므로(Curran et al., 1996), 주요 변인들은 정

규성 가정을 충족하 다.

Pearson의 상 분석 결과, 핵심신념붕괴와

부정 반응 간의 계(r = -.08, ns.), 침습

반추와 자기노출 간의 계(r = .13, ns.), 침습

반추와 정 반응 간의 계(r = .11,

ns.), 부정 반응과 정 반응 간의 계(r

= -.02, ns.)를 제외하고 모든 변인들 사이에서

유의한 상 계가 나타났다. 핵심신념붕괴는

침습 반추(r = .20, p < .01), 자기노출(r =

.32, p < .001), 정 반응(r = .48, p <

.001), 의도 반추(r = .60, p < .001)와 유의

한 정 상 계를 보 다. 침습 반추는

부정 반응(r = .24, p < .001), 의도 반추(r

= .32, p < .001)와 유의한 정 상 계를

나타냈다. 자기노출은 부정 반응(r = .18, p

< .05), 정 반응(r = .48, p < .001), 의도

반추(r = .42, p < .001)와 유의한 정 상

을 보 다. 부정 반응과 의도 반추(r =

.24, p < .001) 간 유의한 정 상 이 있었고,

정 반응과 의도 반추(r = .37, p < .001)

사이에도 유의한 정 상 계가 있었다.

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, 인구통계학

변인과 외상 변인에 따라 주요 변인들에서

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해 독립표본

t검정, Welch’s t검정, 일원변량분석(One-way

ANOVA)을 실시하 다. 먼 외상 후 성장

수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게 보고된다는

선행연구를 바탕으로(윤명숙, 김남희, 2013; 임

선 , 권석만, 2013; Gerber et al., 2011), 성별

1 2 3 4 5 6

1. 핵심신념붕괴

2. 침습 반추 .20**

3. 자기노출 .32*** .13

4. 부정 반응 -.08 .24*** .18*

5. 정 반응 .48*** .11 .48*** -.02

6. 의도 반추 .60*** .32*** .42*** .24*** .37***

M 34.68 18.74 32.48 35.73 47.38 17.17

SD 8.44 7.07 14.70 47.38 13.64 7.74

왜도 -.79 -.49 -.47 .34 -.96 -.42

첨도 .12 -.41 -.59 -.91 1.40 -.57

*p < .05, **p < .01, ***p < .001.

표 1.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N = 19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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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,

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, 핵심신념붕괴, 부정

반응, 정 반응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

한 차이가 나타났다.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

은 핵심신념붕괴 수와 정 반응 수를

보고했고,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부정

반응 수를 보고했다.

다음으로 외상 후 성장에 있어서 종교의

역할을 강조한 연구(De Castella & Simmonds,

2013; Linley & Joseph, 2004)와 종교가 있는

참가자가 없는 참가자보다 외상 후 성장 수

를 더 높게 보고한 선행연구(김나 , 김정민,

2021; 김시형 외, 2020; 송란 외, 2021)에 근거

하여 종교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

본 결과, 표 3에서 보듯이, 핵심신념붕괴와 자

기노출, 정 반응, 의도 반추에서 종교

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. 종교가

있는 사람들이 그 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핵

심신념붕괴 수, 자기노출 수, 정 반응

수, 의도 반추 수를 더 높게 보고했다.

이어서 외상 사건 이후 경과한 시간이 외상

후 성장과 유의한 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

구(임선 , 권석만, 2013; 최승미, 2008)를 참고

하여 경과 시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

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. 자기노출에서 경

과 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. 2년

~ 3년 에 인 외상 사건을 경험했다고 보

고한 사람들이 6개월 이내에 인 외상 사건

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

기노출 수를 보고했다.

마지막으로 외상 사건에 한 재 주

고통 수 이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상 이

있다는 선행연구(김명지, 2019; 심솔지, 주은선,

2022)를 바탕으로 재 주 고통 수 에

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분석을 실시하 다.

당시의 주 고통 수 이 보통(4 ) 이하인

독립표본 t검정

여성(n = 123) 남성(n = 71)
t

M(SD) M(SD)

핵심신념붕괴 35.63( 8.46) 33.01( 8.20) 2.10*

자기노출 33.21(15.29) 31.23(13.62) .91

부정 반응 31.63(24.32) 42.85(20.76) -3.26**

정 반응 49.07(13.61) 44.46(13.30) 2.29*

Welch’s t검정

여성(n = 123) 남성(n = 71)
t

M(SD) M(SD)

침습 반추 18.91( 7.65) 18.44( 5.98) .48

의도 반추 17.87( 8.18) 15.96( 6.80) 1.75

*p < .05,**p < .01.

표 2.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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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답을 제외한 선행연구(고은심, 이민규, 2018;

김가령 외, 2018; 박애실, 2016)를 참고하여,

재 고통 수 을 1 ~ 4 으로 보고한 사

람들을 ‘낮은 재 고통’ 집단으로, 5 ~ 7

으로 보고한 사람들을 ‘높은 재 고통’ 집

단으로 분류하 다. 표 5에서처럼, 부정 반

응, 의도 반추, 침습 반추 수에서 유의

한 차이가 나타났다. 높은 재 고통 집단이

낮은 재 고통 집단보다 높은 부정 반응,

높은 의도 반추, 높은 침습 반추 수를

보고하 다.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분

석에서 성별, 종교의 유무, 경과 시간을 더미

있다(n = 71) 없다(n = 123)
t

M(SD) M(SD)

핵심신념붕괴 36.34( 8.09) 33.72( 8.52) 2.10*

침습 반추 19.18( 7.56) 18.48( 6.79) .67

자기노출 37.06(13.75) 29.85(14.63) 3.38***

부정 반응 36.85(25.39) 35.09(22.68) .50

정 반응 50.80(11.95) 45.41(14.20) 2.70*

의도 반추 18.94( 7.46) 16.15( 7.75) 2.46*

*p < .05,***p < .001.

표 3. 종교의 유무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

한달

이내a

(n = 4)

6개월

이내b

(n = 6)

7개월 ~

12개월 c

(n = 5)

1년 ~

2년 d

(n = 6)

2년 ~

3년 e

(n = 21)

3년 ~

10년 f

(n = 87)

10년 ~

20년 g

(n = 65)
F Scheffe

M(SD) M(SD) M(SD) M(SD) M(SD) M(SD) M(SD)

핵심신념

붕괴

39.75

( 6.95)

34.33

(12.85)

38.40

( 6.84)

33.33

(12.75)

36.57

( 7.62)

33.17

( 8.38)

35.63

( 7.96)
1.21 ns.

침습

반추

22.75

( 7.14)

21.50

( 8.73)

18.80

( 5.17)

21.17

( 7.11)

22.00

( 3.74)

17.76

( 6.66)

18.26

( 8.11)
1.58 ns.

자기

노출

21.75

(12.76)

9.67

(10.86)

27.60

(15.26)

31.83

(12.53)

40.52

(12.66)

32.71

(13.23)

32.78

(15.60)
4.32*** e > b

부정

반응

30.25

(19.72)

31.67

(23.51)

37.40

(22.55)

27.00

(13.75)

36.48

(19.00)

37.80

(21.53)

34.11

(28.71)
.36 ns.

정

반응

43.50

(17.71)

44.17

(19.53)

47.40

(15.11)

43.00

(15.38)

51.86

(11.28)

44.54

(13.09)

50.68

(13.47)
1.90 ns.

의도

반추

17.75

( 5.68)

16.17

(10.38)

12.80

( 9.04)

17.50

(10.67)

21.62

( 7.58)

15.83

( 7.06)

17.89

( 7.80)
2.04 ns.

***p < .001.

표 4. 경과 시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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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수로 변환 후 재 고통 수 과 함께 공변

인으로 투입하여 통제하 다.

부정적 반응에 대한 조절된-조절된 매개효과

핵심신념붕괴가 침습 반추를 매개하여 의

도 반추에 미치는 향에 자기노출이 조

하는 효과가 부정 반응 는 정 반응의

수 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해

PROCESS macro의 Model 18을 사용하여 조 된-

조 된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(Hayes, 2018).

부정 반응을 투입하여 조 된-조 된 매

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 다.

핵심신념붕괴는 침습 반추(B = .13, t =

2.84, p < .01)와 의도 반추(B = .52, t =

10.26, p < .001)를 유의하게 정 으로 측하

고, 침습 반추는 의도 반추를(B = .07,

t = .89, ns.) 유의하게 측하지 않았다. 다음

으로 자기노출의 효과를 부정 반응이 조

하는, 조 된 조 효과를 확인하 다. 침습

반추 × 자기노출 × 부정 반응의 삼원 상호

작용항이 통계 으로 유의하여(B = -.0005, t =

-2.84, p < .05), 침습 반추와 의도 반추

사이를 자기노출이 조 하는 효과를 부정

반응이 유의하게 다시 조 하는 것으로 나타

났다.

다음으로 부정 반응의 조 된 조 효과의

구체 양상을 부정 반응의 수 이 변화하

는 경우와 부정 반응과 자기노출 수 이 모

두 변화하는 경우에 따라 살펴보았다. 이어서

자기노출과 부정 반응의 조 된-조 된 매

개효과를 살펴보았고, 조 된-조 된 매개효과

의 세부 양상을 부정 반응의 수 이 변화

하는 경우와 부정 반응과 자기노출 수 이

독립표본 t검정

낮은 재 고통

(n = 72)

높은 재 고통

(n = 122) t

M(SD) M(SD)

자기노출 32.18(16.06) 32.66(13.90) -.22

부정 반응 27.26(21.42) 40.73(23.57) -3.97***

정 반응 48.43(12.22) 46.76(14.43) .82

의도 반추 15.75( 7.48) 18.01( 7.80) -1.98*

Welch’s t검정

낮은 재 고통

(n = 72)

높은 재 고통

(n = 122) t

M(SD) M(SD)

핵심신념붕괴 34.71( 7.29) 34.66( 9.08) .04

침습 반추 14.19( 7.27) 21.42( 5.41) -7.32***

*p < .05, ***p < .001.

표 5. 현재 고통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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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속변인: 침습 반추

B SE t
95% CI

LLCI ULCI

성별 .61 .83 .73 -1.03 2.24

종교 .27 .82 .33 -1.34 1.88

경과 시간_한 달 이내 -.32 2.81 -.11 -5.86 5.22

경과 시간_6개월 이내 2.51 2.30 1.09 -2.02 7.04

경과 시간_7개월 ~ 12개월 -2.11 2.50 -.84 -7.05 2.83

경과 시간_1년 ~ 2년 -.06 2.33 -.02 -4.65 4.54

경과 시간_2년 ~ 3년 2.57 1.37 1.88 -.13 5.27

경과 시간_3년 ~ 10년 -1.18 .90 -1.31 -2.96 .60

재 고통 2.66 .24 11.19*** 2.19 3.13

핵심신념붕괴 .13 .05 2.84** .04 .23

R2 = .45, F(10, 183) = 15.21***

종속변인: 의도 반추

B SE t
95% CI

LLCI ULCI

성별 1.83 .84 2.19* .18 3.49

종교 .68 .84 .82 -.97 2.34

경과 시간_한 달 이내 -1.52 2.80 -.54 -7.05 4.02

경과 시간_6개월 이내 -.59 2.38 -.25 -5.29 4.12

경과 시간_7개월 ~ 12개월 -7.00 2.46 -2.85* -11.86 -2.15

경과 시간_1년 ~ 2년 .13 2.30 .06 -4.41 4.67

경과 시간_2년 ~ 3년 1.32 1.40 .94 -1.45 4.08

경과 시간_3년 ~ 10년 -1.74 .93 -1.87 -3.58 .09

재 고통 .57 .31 1.84 -.04 1.17

핵심신념붕괴 .52 .05 10.26*** .42 .62

침습 반추 .07 .08 .89 -.09 .23

자기노출 .06 .04 1.79 -.01 .14

부정 반응 .10 .02 5.15*** .06 .14

표 6. 핵심신념붕괴, 침습적 반추, 의도적 반추의 관계에서 자기노출과 부정적 반응의 조절된-조절된 매개

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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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 변화하는 경우에서 확인하 다.

먼 부정 반응 수 이 변화할 때, 침습

반추와 의도 반추의 계에 한 자기노

출의 조 효과를 의미하는 조 된 조 효과를

살펴보았다. 이를 해 부정 반응의 세 지

(- 1SD, 평균, + 1SD)에서의 자기노출의 조

건부 조 효과 결과를 표 7에 제시하 다. 그

결과 부정 반응의 수 이 낮아질수록 자기

노출의 조건부 조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

나타났다. 부정 반응의 일부 수 에서만 자

기노출의 조건부 조 효과가 유의했는데, 부정

반응이 낮은 경우에는 자기노출의 조건부

조 효과가 유의했지만(B = .01, F(1, 176) =

12.20, p < .01), 부정 반응이 평균 수 이거

나 높은 경우에는 자기노출의 조건부 조 효

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즉 부

정 반응이 낮을 때 자기노출이 침습 반추

와 의도 반추 사이를 유의하게 조 하는 것

으로 확인되었다.

다음으로 부정 반응 수 과 자기노출 수

이 변화할 때, 부정 반응의 조 된 조

효과를 확인하 다. 앞선 분석에서 부정 반

응의 수 이 낮을 경우에만 자기노출의 조건

부 조 효과가 유의했으므로, 부정 반응의

부정 반응 B F df1 df2 p

-23.66 (- 1SD) .01 12.20 1 176 .001

0. (M,) .002 .18 1 176 .68

23.66 (+ 1SD) -.01 1.62 1 176 .20

표 7. 부정적 반응 수준에 따른 자기노출의 조건부 조절효과

종속변인: 침습 반추

B SE t
95% CI

LLCI ULCI

침습 반추 × 자기노출 .002 .004 .42 -.01 .01

침습 반추 × 부정 반응 -.0001 .003 -.03 -.01 .01

자기노출 × 부정 반응 -.003 .001 -2.51* -.01 -.001

침습 반추 × 자기노출 × 부정 반응 -.0005 .0002 -2.84* -.001 -.0001

R2 = .59, F(17, 176) = 14.63***

조 된 조 된 매개지수

(Index of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)
BootSE

95% CI

LLCI ULCI

-.0001 .00004 -.0001 -.00001

*p < .05, **p < .01, ***p < .001.

표 6. 핵심신념붕괴, 침습적 반추, 의도적 반추의 관계에서 자기노출과 부정적 반응의 조절된-조절된 매개

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계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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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이 낮은 경우에서만 분석을 진행하 다.

부정 반응 수 이 낮은 경우에 자기노출의

- 1SD, 평균, + 1SD에서 침습 반추의 조건

부 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표 8과 그림 2에 제

시하 다. 부정 반응이 낮은 경우에 있어,

자기노출의 수 이 높아질수록 침습 반추의

조건부 효과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. 부

트스트래핑 결과, 자기노출의 + 1SD 지 에서

하한 값(LLCI = .06)과 상한 값(ULCI = .48)

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침습 반추의 조

건부 효과가 유의하 다. 즉, 부정 반응의

수 이 낮고 자기노출의 수 이 높을 때 의도

반추에 한 침습 반추의 조건부 효과가

유의했다.

그 다음 부정 반응에 한 조 된-조 된

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조 된-조 된 매개지

수를 확인하 다. Hayes(2018)에 따르면, 조

된-조 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조 된-조 된

조 변인
B SE

95% CI

자기노출 부정 반응 LLCI ULCI

-14.70 (- 1SD) -23.66 -.12 .10 -.31 .07

0. (M,) -23.66 .07 .08 -.09 .24

14.70 (+ 1SD) -23.66 .27 .10 .06 .48

표 8. 낮은 부정적 반응 조건에서 자기노출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

그림 2. 부정적 반응과 자기노출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 그래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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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개지수로 확인할 수 있으며, 이 효과의 패

턴을 구체 으로 탐색하기 해서는 제 2조

변인의 다양한 값에서 제 1조 변인에 의한

조건부 조 된 매개지수를 확인하거나 제 1조

변인의 다양한 값에서 제 2조 변인에 의한

조건부 조 된 매개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

다. 본 연구도 이 방법을 따라, 제 2조 변인

인 부정 반응의 다양한 값에서 제 1조 변

인인 자기노출에 의한 조건부 조 된 매개지

수를 확인하 다. 조 된-조 된 매개지수는

앞선 표 6 하단에 제시하 다. 부트스트래핑

결과, 95%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핵

심신념붕괴가 침습 반추를 매개로 의도

반추에 미치는 향을 자기노출이 조 하는

계에서 부정 반응이 조 하는 조 된-조

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후 부정 반응 수 이 변화할 때, 조

된-조 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. 이를 해

부정 반응의 세 지 (- 1SD, 평균, + 1SD)에

서의 자기노출에 의한 조건부 조 된 매개효

과 결과를 표 9에 제시하 다. 부정 반응의

수 이 낮아질수록 조건부 조 된 매개효과가

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다만 부정 반응

이 – 1SD인 경우에만 95% 신뢰구간에 0을 포

함하지 않아 효과가 유의하 다. 부정 반응

의 평균, + 1SD 지 에서는 95% 신뢰구간에

0을 포함하여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. 다시

말하면, 핵심신념붕괴가 침습 반추를 매개

하여 의도 반추에 미치는 향에 한 자기

노출에 의한 조 된 매개효과는 부정 반응

수 이 낮은 경우에만 통계 으로 유의했다.

이어서 부정 반응과 자기노출 수 이 모

두 변화할 때, 조 된-조 된 매개효과를 확인

하 다. 이를 해 조건부 조 된 매개지수가

부정 반응

조 변인에 의한

조건부 조 된 매개지수

(Index of conditional moderated

mediation by 자기노출)

BootSE

95% CI

LLCI ULCI

-23.66 (- 1SD) .002 .001 .0003 .004

0. (M,) .0002 .001 -.001 .002

23.66 (+ 1SD) -.001 .001 -.004 .001

표 9. 부정적 반응 수준에 따른 조건부 조절된 매개효과

조 변인
B BootSE

95% CI

자기노출 부정 반응 LLCI ULCI

-14.70 (- 1SD) -23.66 -.02 .02 -.05 .01

0. (M,) -23.66 .01 .01 -.01 .04

14.70 (+ 1SD) -23.66 .04 .02 .005 .09

표 10. 낮은 부정적 반응 조건에서 자기노출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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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했던, 낮은 부정 반응의 경우에 있어

자기노출의 수 에 따른 핵심신념붕괴의 조건

부 간 효과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 다. 부

정 반응의 수 이 낮을 때, 자기노출의 수

이 높아질수록, 의도 반추에 한 핵심신

념붕괴의 조건부 간 효과가 증가하는 양상이

나타났다. 부트스트래핑 결과, 자기노출이 +

1SD인 경우에 하한 값(LLCI = .005)과 상한 값

(ULCI = .09)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핵심

신념붕괴의 조건부 간 효과가 유의하 다.

자기노출 수 이 평균 수 일 때와 + 1SD

수 일 때에는 95%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

여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. 정리하면, 부정

반응 수 이 낮고 자기노출 수 이 높을

때만 핵심신념붕괴와 의도 반추 간 계를

침습 반추가 매개하는 간 효과가 유의하

다.

긍정적 반응에 대한 조절된-조절된 매개효과

다음으로 앞선 분석방식과 동일하게, 정

반응에 한 조 된-조 된 매개효과를 분

석하 다. 표 11에 따르면, 핵심신념붕괴가 침

습 반추(B = .13, t = 2.84, p < .01)와 의도

반추(B = .47, t = 7.92, p < .001)에 유의

한 향을 미쳤지만, 침습 반추는 의도

반추(B = .05, t = .61, ns.)에 유의한 향을

미치지 않았다. 다음으로 자기노출의 조 효

과에 한 정 반응의 효과인 조 된 조

효과를 확인한 결과, 침습 반추 × 자기노출

× 정 반응의 삼원 상호작용항이 통계 으

로 유의하지 않아(B = .0004, t = 1.84, ns.),

침습 반추와 의도 반추의 계에 한 자

기노출의 조 효과를 정 반응이 다시 조

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종속변인: 침습 반추

B SE t
95% CI

LLCI ULCI

성별 .61 .83 .73 -1.03 2.24

종교 .27 .82 .33 -1.34 1.88

경과 시간_한 달 이내 -.32 2.81 -.11 -5.86 5.22

경과 시간_6개월 이내 2.51 2.30 1.09 -2.02 7.04

경과 시간_7개월 ~ 12개월 -2.11 2.50 -.84 -7.05 2.83

경과 시간_1년 ~ 2년 -.06 2.33 -.02 -4.65 4.54

경과 시간_2년 ~ 3년 2.57 1.37 1.88 -.13 5.27

경과 시간_3년 ~ 10년 -1.18 .90 -1.31 -2.96 .60

재 고통 2.66 .24 11.19*** 2.19 3.13

핵심신념붕괴 .13 .05 2.84** .04 .23

R2 = .45, F(10, 183) = 15.21***

표 11. 핵심신념붕괴, 침습적 반추, 의도적 반추의 관계에서 자기노출과 긍정적 반응의 조절된-조절된 매개

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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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반응에 한 조 된-조 된 매개효

과를 확인하기 한 조 된-조 된 매개지수

는 표 11 하단에 제시하 다. 부트스트래핑

결과, 95%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자기노출

에 의한 조 된 매개효과를 정 반응이 조

하는 조 된-조 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

않았다.

종속변인: 의도 반추

B SE t
95% CI

LLCI ULCI

성별 1.10 .89 1.24 -.65 2.85

종교 .76 .90 .84 -1.02 2.54

경과 시간_한 달 이내 -1.95 3.00 -.65 -7.87 3.98

경과 시간_6개월 이내 1.35 2.63 .51 -3.85 6.55

경과 시간_7개월 ~ 12개월 -6.89 2.67 -2.58* -12.15 -1.63

경과 시간_1년 ~ 2년 -.88 2.47 -.35 -5.75 3.99

경과 시간_2년 ~ 3년 1.78 1.48 1.21 -1.14 4.70

경과 시간_3년 ~ 10년 -1.66 .99 -1.68 -3.61 .29

재 고통 .80 .32 2.47* .16 1.44

핵심신념붕괴 .47 .06 7.92*** .35 .58

침습 반추 .05 .08 .61 -.11 .22

자기노출 .12 .04 3.54** .06 .19

정 반응 -.05 .04 -1.20 -.14 .03

침습 반추 × 자기노출 .01 .004 1.61 -.002 .02

침습 반추 × 정 반응 .01 .01 1.71 -.001 .02

자기노출 × 정 반응 -.002 .002 -1.13 -.01 .002

침습 반추 × 자기노출 × 정 반응 .0004 .0002 1.84 -.00003 .001

R2 = .52, F(17, 176) = 11.21***

조 된 조 된 매개지수

(Index of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)
BootSE

95% CI

LLCI ULCI

.0001 .0001 -.00002 .0002

*p < .05, **p < .01, ***p < .001.

표 11. 핵심신념붕괴, 침습적 반추, 의도적 반추의 관계에서 자기노출과 긍정적 반응의 조절된-조절된 매개

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계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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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 의

본 연구는 인 외상 경험자들을 상으로

핵심신념붕괴가 침습 반추를 거쳐 의도

반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기노출이 조 하

는 효과에 한 사회 반응의 역할을 알아보

고자 하 다. 본 연구는 사회 반응의 역할을

다음과 같이 가정하 다. 사회 반응은 핵심

신념붕괴가 침습 반추를 거쳐 의도 반추

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자기노출의 효과

를 다시 조 할 것이라고 측하 다. 구체

으로 부정 반응이 거나 정 반응이 많

으면서 자기노출 수 이 높을 때, 침습 반

추가 핵심신념붕괴와 의도 반추 사이를 매

개할 것이라고 가정하 다.

주요 연구 결과를 논의하기 에, 인 외

상으로 인한 재의 주 고통 수 에 따른

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먼 논의하고자 한다.

본 연구의 분석 결과, 높은 재 고통 집단이

낮은 재 고통 집단보다 높은 부정 반응,

높은 의도 반추, 높은 침습 반추를 보고

하 다. 이러한 결과는 인 외상 노출에

한 부정 반응이 응 인 인지 처리를

방해하여 고통을 래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

결과와 부합한다(Belsher et al., 2012; Lepore,

2001; Lepore & Helgeson, 1998; Littleton, 2010;

Tedeschi et al., 2018). 한 침습 반추가 고통

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

(Lindstrom et al., 2013). 한편, 높은 재 고통

집단이 높은 의도 반추를 보고한 이유는 의

도 반추가 고통과 외상 후 성장 모두를 동

반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(Tedeschi et

al., 2018). Tedeschi 외(2018)의 최신 외상 후 성

장 모델에 따르면, 침습 반추가 의도 반

추로 환될 때 외상이나 침습 반추로 인한

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사건에 부여하는

의미가 변화하여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.

실제로 한 연구에서 외상 사건으로 재 경험

하고 있는 고통 수 은 최근의 의도 반추와

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(Lindstrom

et al., 2013).

이어서 주요 연구 결과를 논의하자면, 첫째,

인 외상 경험자가 외상 경험에 해 노출했

을 때 받은 부정 반응은 핵심신념붕괴가 침

습 반추를 거쳐 의도 반추에 미치는 향

을 조 하는 자기노출의 효과를 조 하는 것

으로 나타났다. 이 결과는 부정 반응이 직

면, 심사숙고, 재평가 과정과 같은 인지 처

리를 방해하여 침습 사고의 지속 활성화

를 래해, 핵심신념을 재구축하고 새로운 삶

의 서사를 형성하는 의도 반추로 이어지지

못하게 할 수 있다는 이론 근거와 맥을 같

이 한다(Belsher et al., 2012; Lepore, 2001; Lepore

& Helgeson, 1998; Littleton, 2010; Tedeschi et al.,

2018). 한 자기노출에 한 부정 반응이

자기노출과 의도 반추 사이를 조 할 수 있

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결

과이다(이하나, 2016; Koutrouli et al., 2016). 이

러한 결과는 인 외상 경험자가 자기노출 시

받은 부정 반응이 외상 경험자의 인지 평

가에 요하게 향을 미쳐, 외상 후 성장과

련된 인지 과정에 여할 수 있음을 암시

한다고 볼 수 있다(Tedeschi et al., 2018; Ullman

& Filipas, 2001). 이러한 가정과 연 하여 본

연구 결과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

과 같다. 먼 부정 반응의 수 이 낮고, 자

기노출의 수 이 높을 때, 침습 반추가 높

아질수록 의도 반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

타났다. 즉, 인 외상 경험자가 자신의 외상

경험에 해 타인에게 많이 개방하고 개방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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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부정 반응이 으면 을수록, 침습

반추의 증가가 억압이나 회피로 이어지지 않

고 오히려 사건을 응 인 방식으로 이해하

고 재구성하여 사건의 정 부산물을 인식

하는 의도 반추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

있다(Páez et al., 1999; Tedeschi et al., 2018). 다

음으로 부정 반응의 수 이 낮아질수록 조

건부 조 된 매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

타났으며, 부정 반응 수 이 낮은 경우에만

핵심신념붕괴가 침습 반추를 매개하여 의도

반추에 미치는 향을 자기노출이 유의하

게 조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한편 낮은

부정 반응 조건에서 자기노출 수 에 따라

매개효과가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, 자기노

출 수 이 높을 때 핵심신념붕괴, 침습 반

추, 의도 반추 간 간 효과가 유의한 것으

로 나타났다. 따라서 인 외상 경험자가 외

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인지 과정은 외상

경험 노출과 부정 반응의 상호작용이 요

함을 알 수 있다. 실제로 Ahrens 외(2007)는 자

기노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사회

반응의 유형이 부정 인지 아닌지의 여부에

달렸다고 밝힌 바 있다. 즉, 외상 사건으로 가

정 세계가 붕괴된 인 외상 경험자가 외상

경험을 타인에게 밝힐 때, 침습 반추가 의

도 반추로 이어져 붕괴된 핵심신념을 재건

하고 성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은, 듣는 이의

부정 반응이 으면 을수록 커지게 된다

는 것이다(Tedeschi et al., 2018).

둘째, 정 반응과 자기노출의 조 된-조

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. 이

에 가능한 이유는 정 반응의 보호 효과가

부정 반응의 해로운 효과에 비해 미미할 수

있기 때문이다. 외상 생존자들은 일반 으로

정 반응을 기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

기 와 어 나는 부정 반응은 더 두드러지

고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반면(Dworkin et

al., 2019), 정 반응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

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. 한편,

PTSD나 다른 정신병리로 인해 타인의 부정

반응을 기 할 수도 있는데, 기 와 일치하는

부정 반응은 세상에 한 부정 신념을 확

증하여 부 응 일 수 있는 반면(Dworkin et

al., 2019), 기 와 일치하지 않는 정 반응

은 과소평가하여 지나칠 수 있다. 이처럼 부

응 인 부정 반응에 비해, 정 반응으

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상 으로 을 수

있다. 어 든 본 연구 결과는 노출에 한

정 반응의 유익한 효과보다 부정 반응의

유해한 효과가 더 큰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

결과와 일치한다(Campbell et al., 2001; Ullman,

1996; Ullman & Peter Hagene, 2014).

연구 결과들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

과 같다. 첫째, 본 연구는 인 외상 경험자의

인지 요인과 사회․ 계 요인을 함께 살

펴 으로써, 외상 후 성장과 련된 인지

과정을 폭넓게 검증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

다. 둘째, 본 연구는 국내에서 외상 후 성장과

련하여 더 자주 다 졌던 사회 지지와

정 반응과 같은 정 사회 요인의 증가

보다(신선 , 정남운, 2012; 심기선, 안 의,

2014; 최승미 외, 2013; 한성아, 유성경, 2022,

황소연, 2021) 부정 반응과 같은 부정 사

회 요인의 감소가 요함을 확인하 다. 기

존 연구들이 정 사회 요인에 방 을 두

었던 이유 하나는 기존의 사회 반응을

측정하는 도구가 주로 사회 지지 척도 으

며, 부정 사회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도

구는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(심기선, 안 의,

2014). 그러나 사회 반응을 포 으로 측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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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척도가 국내에서 번안 타당화된 이후

에도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정 사회

반응의 역할에 을 둔 연구들이 많았다(김

정, 김수임, 2023; 한성아, 유성경, 2022; 황

소연, 2021). 이는 아직까지는 정 사회

요인에 한 경험 근거 수집이 더 수월하기

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. 이러한 맥락에서 본

연구는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정 사회

요인뿐만 아니라 부정 사회 요인에 한

선행연구의 범 를 확장했다는 에서 의미가

있다. 셋째, 본 연구는 정 사회 요인에

한 기존 연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연구하여

상이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, 정 반응에

한 다른 시각을 제공했다는 에서 의의가

있다. 구체 으로 살펴보면, 기존 연구에서는

사회 지지가 성장 반추를 활성화시키고

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거나(신

선 , 정남운, 2012), 사회 지지가 인지

처와 행동 처를 거쳐 외상 후 성장에

간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(최승미

외, 2013). 는 심리 수용이나 외상 후 성

장 는 심리 성장 과정에서 정 사회

반응의 역할을 강조하 다(김 정, 김수임,

2023; 한성아, 유성경, 2022; 황소연, 2021). 본

연구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연구 범

를 인 외상에 한정하고, 보다 복합 인 과

정 속에서 정 반응을 부정 반응과 함께

살펴본 결과, 정 반응의 유익한 효과가

미약할 수도 있다는 이 시사되었다. 마지막

으로, 부정 반응의 감소를 강조한 본 연구

결과는 인 외상 경험자의 외상 후 성장 과

정에 한 을 사회 네트워크로 확장하

고, 임상 용을 제안할 수 있다는 에서

의의가 있다. 즉, 연구 결과는 일상 장면이

나 치료 장면에서 군가가 과거에 성폭력이

나 학교폭력, 가정폭력과 같은 인 외상 경

험을 밝혔을 때 그의 성장을 돕기 해서는

심리 내 인 인지 과정을 진하는 것도

요하지만, 외상 경험자를 낙인찍거나 통제하

는 것, 경험자의 외상 처리를 방해하는 것, 경

험자를 비난하는 것과 같은 부정 반응을 하

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요하다는 을

시사한다. 인 외상 경험자에 한 개입에서

사회 네트워크 구성원들 혹은 치료자가 자

기노출에 해 부정 반응을 하지 않도록 교

육할 수 있다면, 경험자의 외상 후 성장 수

을 높이는 데 간 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

이다(Ullman & Peter Hagene, 2014). 이러한

근은 실제로 인 외상 경험자에 한 치료

개입의 을 사회 네트워크에 두고 있는

치료 근과 일치한다(Edwards et al., 2021;

Goodman & Smyth, 2011; Waterman et al.,

2022).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, Edwards 외

(2021)는 외상 경험 노출에 한 정 반응

은 늘리고 부정 반응은 이는 것을 목표

로 비공식 지원가들을 훈련하는 로그램인

Supporting Survivors and Self(SSS)개입을 제안한

다. 구체 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(Edwards et

al., 2022). SSS개입은 2시간의 세션과 90분의

부스터 세션으로 진행되며, 듣기(hearing), 공감

(empathy), 일치시키기(align), 자원(resources), 감

정에 머물기(stick with feelings), 스스로를 지원

하기(support oneself) 섹션으로 구성된다. 듣기

섹션은 기본 인 경청 기술 과정을 포함하고,

공감 섹션에서는 정 반응이 도움이 되는

이유와 부정 반응이 도움되지 않는 이유,

말해야 하는 것과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의

시 등의 정보들이 제공된다. 일치시키기 섹

션에서는 외상 경험자의 욕구와 일치하는 반

응을 하는 방법에 해 배운다. 자원 섹션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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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는 외상 경험자가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

자원, 정부의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

배우고 그 자원들을 경험자에게 어떤 방식으

로 제안해야 하는지를 교육받는다. 감정에 머

무르기 섹션에서는 알코올 사용과 같은 주의

분산(distraction)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감정에

처하는 방법의 요성을 다룬다. 마지막으

로 스스로를 지원하기 섹션에서는 비공식 지

원가 자신의 욕구와 외상 경험자의 욕구 간의

균형 맞추기의 요성에 해 다룬다. 이러한

SSS개입과 본 연구 결과를 실제에 용한다면,

외상 경험 개방에 한 부정 반응 감소를

목표로 하면서 보편 개입으로서 학교나 직

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련 교육에 포함할 수

있고, 특정 개입으로서 워크샵 형태로 치료

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교육하거나, 치료자가

인 외상 경험자의 가족 친구에게 단기

교육의 형태로 이러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

겠다.

한편,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에

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. 첫째, 본 연구는 온라

인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회고 으로 정

보를 수집하 기 때문에 기억의 본질 인 특

성상 응답이 다소간 왜곡되어, 결과의 신뢰도

와 타당도에 향을 수도 있다. 특히 인

외상을 포함한 외상 경험과 외상 후 성장을

회고 보고로 측정하는 것은 편향된 보고의

가능성 때문에 신뢰롭고 타당하지 않을 수 있

다는 주장도 있다(Bardeen & Benfer, 2019;

Corman et al., 2021; Frazier et al., 2009; Infurna

& Jayawickreme, 2019). 그러나 실제로 외상 경

험자들이 외상 경험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

우는 매우 드물며, 드물게 일어나는 편향 때

문에 회고 연구 결과를 무효화하기는 어렵

다는 주장도 있다(Hardt & Rutter, 2004). 다수

의 연구가 이를 지지하면서 외상 경험과

련 변인의 측정이 충분한 신뢰도와 타당

도를 지닌다고 보고한 바 있다(Carlson et al.,

2011; Hosang et al., 2023; Wittbrodt et al.,

2020). 회고 연구에 해 신뢰도 타당도

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, 회고 연구는

비 데이터를 제공하고 향 후속 연구의

그림을 그린다는 에서 분명한 유용성을

지닌다(Tofthagen, 2012). 따라서 본 연구 결과

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신뢰도 타당도를

갖춘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. 이를테

면, 인 외상 경험을 측정할 때, 정확히 어떤

일이 벌어졌고, 가 여했는지와 같은 구체

정보를 포함해 경험을 도록 하고, 기록

한 경험이 외상 경험 기 에 부합하는지 확인

할 수 있는 여러 후속 질문을 포함할 필요가

있다(Bardeen & Benfer, 2019). 실험 인 방법

한 고려해 볼 수 있는데, 컨 침습 반

추를 조작하기 해 연구자가 피험자에게 미

리 수집한 피험자별 외상 스크립트를 읽어

뒤 침습 반추를 유도하는 오디오를 재생하

는 방법과 같은 것들이 활용될 수 있다(Wisco

et al., 2023). 둘째, 본 연구는 동일 시 에서의

설문 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 외상 경

험자의 핵심신념붕괴와 다른 변인 간 인과

계나 시간 계성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.

이러한 계를 확인하기 해서 종단연구를

실시할 필요가 있다. 실제로 한 연구에서 지

진 생존자들을 상으로 18개월 동안 외상 후

성장의 인지 과정에 한 종단연구를 진행

한 이 있다(Zhou & Wu, 2016). 침습 반추

와 의도 반추, 외상 후 성장 변인을 6개월

간격으로 세 시 에서 조사하 고, 그 결과

반추들과 외상 후 성장 간 시간 계성을

밝힐 수 있었다.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종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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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법론을 사용하여 본 연구 결과를 다시

검증해 볼 수 있겠다. 셋째, 본 연구에서 경과

시간을 더미코딩하여 통제하 으나, 경과 시

간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의 정도나 특징이 다

르기에(임선 , 권석만, 2013; 최승미, 2008), 5

년 이내 혹은 10년 이내라는 한 경과 시

간을 두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. 넷째,

본 연구가 측정한 핵심신념붕괴, 침습 반추,

의도 반추, 자기노출, 사회 반응은 외상

경험 직후의 것인지, 최근 경험의 것인지 불

분명하기 때문에, 후속 연구에서는 각 척도에

응답할 시 을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

다. 다섯째,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

은 인 외상을 경험한 만 18세 이상의 국내

성인을 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, 향후

다양한 표본을 상으로 본 연구 결과가 반복

검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. 마지막으로,

본 연구 결과는 외상 후 성장 과정에 잠재

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한 성별, 종

교의 유무, 외상 이후 경과 시간, 재의 고통

수 을 통제하고 살펴본 결과이다. 따라서 후

속 연구에서 본 연구와 같이 잠재 으로 각

변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

미리 확인하여 통제하지 않는다면, 반복 검증

이 어려울 수 있다. 후속 연구에서는 외상 후

성장 과정을 구성하는 변인에 향을 미칠 수

있는 변인을 미리 확인하여 분석을 진행할 필

요가 있다. 이를테면 아주 높은 수 의 고통

과 연 될 수 있는 애착외상이 하나의 가

될 수 있다(이수림, 2017). 본 연구에서는 명확

하게 부모 련 애착외상을 구분하여 데이터

를 수집하지 않아, 애착외상 여부에 따른 외

상 당시의 고통 는 재의 고통 수 차이

를 분석하기 어려웠다. 향후 연구에서는 사

에 애착외상 범주를 구분하여 데이터를 수집

할 필요가 있다. 이에 따라 애착외상집단과

비애착외상집단 간 외상 당시의 고통 재

의 고통 수 차이를 분석한 후, 애착외상 여

부를 통제변인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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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derated-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-Disclosure and

Social React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Belief

Disruption, Intrusive Rumination, and Deliberate Rumination:

A Study on Adults with Interpersonal Trauma Experien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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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whether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-disclosure varies depending

on the level of social reactions. The data of Korean adult participants, who had experienced an

interpersonal traumatic event within 20 years, reported subjective distress with a score of 5 or higher at

the time, and had engaged in self-disclosure experience were analyzed. Interpersonal Trauma Checklist,

Core Beliefs Inventory, Rumination Inventory, Self-disclosure Inventory, and 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

were used to measure main variables.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.: a significant moderated-

moderated mediating effect involving self-disclosure and negative social reactions was observed. However,

positive social reactions did not moderat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-disclosure. These results

underscore the significance of socio-relational factors, such as social reactions, in the posttraumatic growth

process among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interpersonal trauma. This study ’s implications, limitations,

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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